
172026년1월5일월요일 2026신춘문예당선작

여름도여름이랑사이가좋아야해요

김정씨랬죠?김정씨,생각은파도를타죠

김정씨가굴러요돌돌

몇달아니몇년끙끙밀린연차가

달려가는달력이달달시계가흘낏

소금사막이나빙하는진작품절이고

영어도못하고할랄음식도모르면서

그저구를만큼구르고싶어서

파도와한몸으로조는붉은가슴도요

생각으로도가슴이벅차올라서

만국기휘날리는유람선갑판뒤에올라탄

먼지낀동네버스처럼

차창가까이날아드는불빛에

이물감으로흔들려요

홍학의부리나들소뿔의파편

흰산봉우리를기어가는설표의꼬리뼈

가끔캐리어속번뜩이는칼날들

깊숙이넣어둔조약돌몇개

퇴근길당신은

뜨거운낮에든서늘한목덜미에화들짝

밤낮이서로먼날이네

당신은턱까지지퍼를올리고단추를채우며

허리버클떨어진줄도모르고

구겨진잠은주말로접어두고

맥주한캔에다시펼쳐보자할때

돌돌툴툴구르며어느선창가

후미진호텔로들어가는캐리어하나

아무방이나주세요

당신은마른빵한조각으로

오줌내나는바닥으로앉아

비로소캐리어를열어보려는데

수천수만킬로미터밖에서도

꾹다문입술의여권과꾹꾹따라온

여름저녁이라는감정

오로라를보러갈걸그랬지?

오로라에는여름감정이없다는듯

딴전을피우는김정씨

극야의눈동자는별의미간만큼이나멀어서

신은목덜미에서허리춤에서자꾸흘러내린대요

하늘이맥없이툭,떨어지면

느린목근육을키워야지

벽을가로지르는바퀴벌레의다리힘처럼

성경이나코란불경에있는지는모르겠는데요

김정씨,소뇌대뇌에도

운동장이있어지퍼를열면빛과구름바람이

우르르쏟아진다더군요?

하늘만한운동장에서

떨어지지않는눈동자와눈동자사이를줄곧

온우주가달려온거라면요?

먼지날리듯

홍학부리가차창에부딪히듯

설표가당신이돌진해가는거라면요?

캐리어속에서요무한한

김정씨,돌아서어느여름중이신가요?

세시에는세시의눈동자가

다섯시에는다섯시의눈동자가

성운사이흩날리면서

시

파도의감정
권라율

응대하기위해경청하는모든김정씨께감사

당선자권라율

김정씨,살다보니이런날도오는군요.고

백하자면신문사로부터당선전화를받은날

밤, 저는한숨도못자고희망과절망으로허

우적댔습니다. 당신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만났을때는여름이었지요.겨울이기도했습

니다.

우린 처음 만난 사이답게 적당히 즐거웠고

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대화 주제는 생생

한것이었어요.늘그러하듯잘할수있는일과

잘해내어야하는일을자문해야했어요.

내심삶이라든가죽음같은거창한이야기가

아니어서 뿌듯했습니다. 열심히 설명하고 열

심히들었어요.우린끝내다정했어요.전구직

자였고 당신은 상담사였으니까요. 혹은 저는

상담사였고당신은구직자였습니다.

난데없는것에대해생각해요.사람이나여행

이나난데없이오니까요. 이번일만해도그래

요. 대책없어서빛나는

누더기도있는가봐요.

광주일보관계자분들

과부족한제시를뽑아

주신심사위원선생님들

께 감사드립니다. 양가

부모님을비롯한가족들

선생님들과문우들소중

한 남편에게 저의 마음

을드립니다.

마지막으로오늘도자

신을응대하기위해타인을경청하는, 세상의

모든김정씨께감사인사를전합니다.

▲경북영양출생

▲동국대경주캠퍼스국어국문학과졸업

시당선소감

현실과미적균열속첨예한균형감각주목

시인김중일

국내외로여전히불안정한시국이이어지고

있다. 이모든 불안은그 끝을기다릴수있

는일시적 변수가아니게되었다. 이제받아

들여야할일상의일단이다.

이번응모작들은 그럼에도불구하고살아

가는사람들의이야기였다. 특히본심에올라

온작품들에대해서는, 시적표현과상상력의

아름다움이극대화될수있는언어의 전시실

을얼마나개성적인설계로구축하고있는가를

보다집중적으로살폈다.

그과정에서남은작품은 파도의감정 , 유

령의목록 , 튤립이었다.

튤립의응모자는그언술속에유희성짙은

특유의리듬이깊이배어있었다. 그것은단지

흥을돋우는운율의층위가아니라, 이미지의

확장으로탐미적인시공간을만들어낼만큼의

힘이있었다.

유령의목록의응모자는현실과우화사이

절묘한위치에시공간을구축할줄안다.가령

7층과8층사이 7.5층에멈춘승강기의공간

이다. 응모작중에서 유령의목록에특히주

목했다.섬광과함께남겨진 빈의자 위에구

르고 있는 펜 하나의 이미지는 쓸쓸한 삶과

죽음의선연한잔해였다.

당선작으로 파도의 감정 을 선정했다. 시

의외관은가벼운돛배같았지만묵직한닻을

질질끌고나아가는느

낌이었다. 최종심의다

른 응모자들처럼 자신

만의 색깔로 시공간을

경쾌하게 구축하고 있

다는점과함께한가지

더눈길이가는점이있

었다.

시라는 형식이 미지

의 오로라 를 향해 여

행하는돛이라면, 돛을

올린바로그자리에현실의 여름 을닻처럼

깊이내리고있었다. 그 무겁고차가운닻은

현실 세계와 미적 세계 사이에 균열을 내며

박혀있다. 그 균열 속에서의첨예한균형감

각이 다른 응모자에 비해 조금 더 주목되는

점이었다. 더구나 금도끼 은도끼 같은 그의

닻은 다른 응모작 속에서도 딥시크 , 산성

비 , 비관세장벽 등다양하게구비되어있

어든든했다. 그 넓고 깊은여행을계속하시

길바란다.

▲동아일보신춘문예등단

▲현대시작품상,신동엽문학상등다수

▲광주대문예창작학과교수

시심사평

광주일보74년-유튜브3천만뷰돌파


